
「2022년도 3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의견반영 결과

지역
(개최일)

자체제작 프로그램 종합 평가 및 심의 의견

서울지역

(9월26일)

 ① ‘싱싱장터라이브 바른상회’: 게스트(가수 등)에 대한 소개가 전통시장 

     소개보다 긴 편인데, 시장에 대한 정보를 보강할 것을 제안

   - 프로그램의 재미와 시청률 견인을 위해 연예인 게스트의 출연과 예능 

     요소를 강조한 결과임. 향후 위원회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겠음.

 ② ‘딜라이브 스포츠(신규 프로그램)’: 지상파와 차별화되는 참신한 기획과 

     구성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

   - 올해는 딜라이브가 처음 시도한 생활체육야구를 중심으로 체육동호인들의 

     활동을 사회 저변에 알리는데 이 프로그램의 제작 의도가 있었으며, 내년에 

     재제작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임.

 ③ ‘히스토리야(신규 프로그램)’: 유튜브, OTT등 기타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제안

   - 모든 방송이 기타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홍보하는 추세에 발맞춰 

     딜라이브도 유튜브 채널 개선, 홈페이지 리뉴얼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해당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도 이에 

     대한 방침을 마련하는 중임.

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견

 ① 채널 홍보보다 콘텐츠 중심의 홍보 전략을 마련할 것.

   - 다양한 기타 플랫폼(유튜브, 인스타 등)을 이용해 딜라이브를 홍보할 경우, 

     채널 이미지보다 콘텐츠를 앞세운 홍보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시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홍보 전략 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② 유튜브, SNS 전용 콘텐츠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쇼츠’콘텐츠 등)

   - 현재 제작 중인 프로그램들은 타플랫폼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아 

     한계는 있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음.

 ③ 유튜브채널 운영에 개선점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 콘텐츠와 채널이미지 홍보 극대화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해 제작진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예정임. (2022년 11월, 유튜브 전문가 초빙 교육 예정)



지역
(개최일)

 자체제작 프로그램 종합 평가 및 심의 의견

경기지역

(9월28일)

 ① ‘딜라이브 뉴스(오후 생방송 시간 확대)’: 뉴스를 세분화하고 다양한 

     매체(SNS서비스 등)를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

   - 위원회의 견해처럼 각 방송사들도 실시간 스트리밍 제공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기타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당사도 디지털체제에 맞는 시스템(인력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음.

 ② ‘히스토리야(신규 프로그램)’: 흥미로운 프로그램이지만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하기엔 클립의 길이가 긴 편임. 이에 대한 대책은?

   - 최초 기획 시 기타 플랫폼에서 짧은 길이의 클립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음. 

     향후 위원회의 견해처럼 프로그램 기획 시 반영할 계획임.

 ③ ‘실버판타지(신규 프로그램)’: 출연자와 시청대상이 노년계층으로만 국한 

     된 같아 아쉬운 편임. 시청연령층 확대 방안을 제안

   - 본 프로그램은 지역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지역밀착에 더 특화된 콘텐츠임. 향후 시청자의 반응과 

     시청률 분석 등을 통해 개선 및 변화를 모색할 계획임.

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견

 ① 지속성 있는 장수 프로그램 제작으로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할 것.

   - 인기와 더불어 지역주민에 환영 받을 수 있는 지역 특화 소재 발굴과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지역채널의 로컬리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음.

 ② 지상파가 소화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공략할 것을 제안

   - 올해부터 일반인으로 구성된 사회인생활체육 야구대회를 딜라이브에서 

     단독으로 중계방송하는 등 메이저 세계에서 소외된 주민들을 지역채널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음.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로컬리즘을 구현할 계획임. (2022년 11월 11일, 사회인야구 결승전 예정)

 ③ 유튜브 등 타플랫폼을 회사 홍보의 장으로 최대한 활용할 것.

   - 딜라이브는 올해 7월부터 채널명을 ‘딜라이브TV’로 변경하고 유튜브 

     채널 개선, 홈페이지 리뉴얼 등 새단장을 통해 변모하고 있음.

     향후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에 필요한 채널이 되고자 노력하겠음.


